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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새싹기업, 개발 비용 등 지원
- 청년‧예비 창업자 등 30개 팀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간담회 개최 -

 위치정보 기반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청년‧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등 30개 

팀이 정부로부터 개발 비용 및 종합 컨설팅 등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LBS) 

새싹기업(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화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청년 예비 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위치정보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지원 필요 사항, 위치정보 새싹기업(스타트업) 사업가들의 애로사항 및 기대 

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혁신적인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 Based Services)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LBS) 새싹기업(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창의적인 위치기반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한 청년․예비 창업자 10개 팀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사업자 20개 팀 총 30개 팀이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 행사에서는 전년도 공모전 수상 기업의 사업화 요령과 성공 

비법(노하우) 특강, 사업자 간 협력망 구축(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돼 초기 창업가에게 필요한 현실적 조언과 동기를 제공하고, 위치정보 

사업자 간 협업 시간도 가졌다.



 향후 선정된 30개 팀에게는 개발 비용 지원,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체험단 

운영, 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가 디지털 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자산임을 감안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위치기반서비스의 성장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심사 결과에 사업화 지원 결과를 더해 ‘아이디어’ 분야 3개 팀, 

‘사업화 지원’ 분야 10개 팀 등 총 13개 팀을 최종 선발해 올 연말 개최

되는 ‘2025 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 데이(2025 Korea LBS Day)’ 행사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붙임. 2025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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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 심사 결과

구분 지원� 분야 팀� 명

1

아이디어

디자인네이티브

2 조원

3 파인더스

4 캡픽

5 BORINI(보린이)

6 Korea� Mate

7 HTPeo

8 Re;caRing

9 SC

10 U-TEED

11

사업화� 지원(생활밀착)

가이드

12 라이프페스타

13 (주)블루프로그

14 빅테크플러스

15 주식회사� 애쓰지마

16 액티부키

17 위밋모빌리티

18 주식회사� 정리습관

19 ㈜카찹하이케어코리아

20 하이퍼클라우드

21

사업화� 지원(공공ž안전)

고고에프앤디

22 돌봄드림

23 ㈜디지털커브

24 세르딕

25 스포노베이션

26 씨피식스

27 주식회사� 아이디씨티

28 아이케미스트

29 스토리포유

30 파이어버스터


